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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플래시 메모리 “황금시대” 도래
KIET, 2008년 시장규모 177억달러 달해 … 공급과잉-가격폭락 경계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선도제품으로 등장한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Intel과 Micron의 낸드 플래시 합작기업 설립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듯이 향후 플래시메모리 시장도 

D램처럼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폭락 우려가 있어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황금시대 도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낸드 플래시 메

모리 시장규모는 연평균 32%의 신장세를 보여 2004년 45억달러에서 2005년 100억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17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래시메모리는 소형이면서 진동에 강하고 소비전력이 적어 휴대폰이나 MP3 등 모바일기기 적용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낸드플래시는 고집적화가 뛰어나고 대용량화․저가격화가 가능해 메모리카드 등 

데이터 보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수율개선, 웨이퍼 대구경화를 바탕으로 한 생산 칩수 증가 등에 

따른 대폭적인 가격하락과 탑재 가능한 메모리 용량의 증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세화, 다비트화, 양산화 기술 등이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시장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출은 2003년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1-9월 38% 증가해 

33억달러에 달했으며,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이 2004년 54%로 4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한데 이어 2005년에는 

6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에 이어 일본 Toshiba가 2위로 양사가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과점체제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향후 플래시메모리 시장도 D램 시장처럼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폭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제

조 노하우 관리와 특허 확보를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증산투자가 나타나고 있어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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